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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치자와 노에 학감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에 관해서 

 

 

강 봉식 

 

 

 

1.  들어가기 

먼저 姜奉植(20191)에서 지적한 ‘조선총독부로부터의 기부금 15만원에 대해서

는 명기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기술은 총독부가 기부했다는 誤認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여기서 다음과 같이 정정한다. ‘숙명고등여학교가 조선총독부에 15

만원 기부금 모집원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 총독부로부터의 허가가 나왔다.’로 바

로잡고 들어가겠다. 

姜奉植(20102)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였다. 2003년 3월에 텔레비 이

와테가 한국에 가서 취재했을 때 숙명학원 이사장과 숙명여자고등학교 교장과는 

취재를 했지만 숙명여자대학교 측은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대학교 

측에서는 후치자와 노에(淵澤能恵)는 숙명여자중고등학교와는 관계가 있지만 숙

명여자대학교와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라는 이유에서였다라고 한다. 

그러나 숙명여자대학교의 전신은 숙명여자전문학교인데, 후치자와 노에와 관

계가 없다고 하는 점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숙명여자대학교에

서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동 대학 홈페이지의 

대학약사를 확인했다. 거기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는데, 이것은 姜奉植

(2010)에서 확인했을 때와 똑같은 내용이었다. 

 

 
1 姜奉植「淵澤能恵と淑明女子専門学校創立について」『淵澤能恵研究』p.60、岩手県立大学淵澤

能恵研究会2019 년3 월15 일 
2 「淵澤能恵と明新女学校及び淑明女子専門学校の創立について―『淵澤能恵の生涯』韓国語翻訳

出版を機に―」淵澤能恵誕生160周年記念フォーラム、일본 이와테현립대학교 2010 년11 월13 

일『日本韓国語教育学会創立記念国際学術大会誌』수록,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10 년11 월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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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13> 

 

 

 

 

 

 

 

 

 

 

 

 

 

 

 

대학약사에서는 후치자와의 기부금 1만원에 대한 언급은 없고, 마치 황실(정

확하게는 ‘왕실’)이 제공한 재원과 교지 및 지식인 모금운동으로 교사 및 기숙사

의 건축비와 설비비 등의 창립 비용이 모아진 것처럼 기술되어 있다.  

창립 경비는 최종적으로는 67만원 가까이까지 불어났는데, 창립 재원의 출처

가 대학약사의 기술대로 ‘황실 제공의 재원과 교지, 지식인 모금’만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기고, 모금에 있어서 구태여 ‘지식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점도 의구심이 간다. 

본고에서는 어떤 경위로 누가 학교 창립 구상을 기획하고 누가 준비해서 창학

하게 됐는지에 대한 고찰과 함께 창립 경비의 출처에 대해서도 특히 ‘지식인 모

금’이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말하는지에 대해 입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

고자 한다. 

 

 

 

 

 
3 숙명여대 홈페이지 대학약사에서 (2019.4.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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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후치자와 학감과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 부부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1919년부터 1927년까지, 그리고 1929년부터 1931

년까지의 약 10년 간 조선총독을 지낸 인물로 부인은 ‘하루코(春子)’라 한다. 사

이토 마코토는 무쓰국 미즈사와(陸奥国水沢) 출신인데 후치자와도 같은 무쓰국

의 히에누키(稗貫) 출신이다. 두 사람은 고향이 동향으로 현재의 이와테현인데 

나이는 후치자와가 8살 많다. 하루코는 후치자와가 젊었을 때 근무했던 동양영

화여학교(東洋英和女学校) 재직 시의 학생으로 후치자와보다 23살이나 어렸기에 

모녀와 같은 사제지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세 사람은 모두 당시로서는 매우 드물게 영어에 능통한 국제인에다 리베랄

리스트였으며 또한 경건한 기독교인 또는 기독교를 이해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에

서도 공통점을 갖는다. 그래서인지 평소 사이토 부부와 후치자와는 친하게 교류

를 하고 있었던 것 같다4.  

지바 쇼헤이(千葉正平5)가 하마다 겐록(浜田源六6)에게 보낸 편지(1978.7.27)

에서도 ‘후치자와 씨의 장례식이 레이난자카(霊南坂) 교회에서 거행되기 때문에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사이토 마코토 부부는 가마쿠라(鎌倉) 별장에서 있다가 

일부러 상경해 도쿄 자택에 머물던 중에 2.26사건으로 쿠데타 군인들의 습격을 

받아 총격을 맞고 숨졌다고 하기에 (쇼헤이)부모는 반드시 사과를 하러 가지 않

으면 안 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사이토 부인은 후치자와 씨와 지극히 사이가 좋

아서 경성에서는 서로 빈번하게 왕래를 했었다고 합니다.’라고도 쓰여 있어, 사

이토 내외와 후치자와가 얼마나 친근한 사이였는지를 알 수 있다. (아래 편지 오

른쪽 세 줄과 왼쪽 머리 부분의 두 줄) 

 

 

 

 

 

 

 

 
4 村上淑子저『淵澤能恵の生涯』原書房、p131-133 
5 노에가 6 살 때 양부가 사망하자 양모는 지바 유스케(千葉勇介)의 후처로 들어가는데 이때 

노에를 데리고 갔다. 지바 쇼헤이는 지바 유스케의 증손자. 
6 노에의 양부인 히토카베 신지로(人首新次郎, 후에 濱田로 개명, 濱田는 浜田의 옛글자.)의 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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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2> 

 

 

 

 

 

 

  

 

 

 

 

 

 

 

 

 

 

 

 

 

 

 

 

 

3.  여자전문학교를 창립하기 위한 후치자와 학감의 노력에 관해서 

사이토 마코토는 1919년에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와서 그때까지의 무단정치를 

중단하고 문화정치로 식민통치 제도를 전환하여 내선융화 정책을 펼친 총독으로 

알려져있는 사람이다. 사이토 총독은 1922년에 제2차 조선교육령을 공포하여 

조선에서도 법적으로 대학 설립이 가능하게 하였고, 1924년에는 경성제국대학이 

설치되었고 이듬해에는 이화여자전문학교가 인가되는 등 조선의 고등교육정책을 

전진시킨 총독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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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년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는 창립 20주년을 맞이하게 됐는데, 창립 축

하 행사 전날에 야마자키 에이이치(山崎英一7)가 취재하러 학교에 왔었다. 그 취

재 기사에 따르면 후치자와가 ‘総督もおみえ下さるので…(총독님도 오시는데…)8’

라는 구절이 있다. 여기서의 총독이란 사이토 총독을 말하는 것이고, 오신다는 

곳은 창립 축하 행사에 오기로 되어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도 총독과 후치자와의 관계가 매우 가깝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 취재에

서 후치자와는 다음과 같은 대학 설립의 희망을 말했다고 한다. ‘여기까지 어렵

게 공부를 마친 학생들이 진학할 곳이 없어 일본의 전문학교에 갔다가 의기상심

해 돌아오는데 차마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찌됐든 대학까지 만들어 놓지 않

으면 안 된다.9 ’라는 것이었다. 후치자와는 경성제국대학의 개교에 연이어 이화

여자전문학교가 개교되고 있는 상황에서 숙명도 전문학교나 대학의 설립을 생각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바 쇼헤이가 남긴 메모에 의하면 ‘반 년에 한 번씩 이사회가 사은관의 2층

에서 열렸다. 출석자는 각하, 시노다 차관, 시가 기요시(당시 경성대학 학장)외 2, 

3명’이었다는 자필 메모가 남아 있다. 참석자 중 각하는 사이토 조선총독이며, 

시노다 차관은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 이왕직차관을 말한다. 시가 기요시(志

賀潔)는 정확하게는 학장이 아니라 총장이었다. 위의 세 사람 각각의 재임기간10

을 바탕으로 이사회가 열린 시기를 산출해 보면, 시가 총장 취임시인 1929년 

10월부터 사이토 총독 이임 시인 1931년 6월 17일까지의 약 1년 8~9개월 간

의 기간으로 여겨진다. 개최 횟수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반 년에 한 번 개최했다

는 메모를 통해 유추해 보면 3~4회 정도의 개최가 가능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래 메모 1977.6.4, 밑에서 3줄) 

 

 

 

 

 

 

 

 
7 저널리스트 
8 山崎英一저『女性』むつみ会 1936 년7 월23 일、p.2 
9 前掲書『女性』p.5 
10 사이토 총독(1929.8.17~1931.6.17)、시노다 차관(1923.2.24~1932.7.1)、시가 총장(1929.10~19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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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3> 

 

 

1936년 2월에 후치자와가 사망하자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위원회가 발족되어 

3년 후에 숙명여자전문학교가 개교가 된 점, 그리고 당시 조선에서 고등교육기

관이 허가되기 시작했다는 사회 변화에 숙명학원도 뒤따라가기 위해 고등교육기

관 설립 필요성에 관한 후치자와의 발언이 계속되는 등, 일련의 흐름 속에서 생

각해 보면 위의 멤버가 숙명학원에 모여 가진 이사회의 의제는 고등교육기관 설

립에 관한 내용이었다는 점은 지극히 합리적으로 추론된다. 

 

<인용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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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숙명 100년』11에 따르면 후치자와 사망 4개월 전인 1935년 10월에 후

치자와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에서 재단 평의원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그 기록을 

보면 후치자와가 여자전문학교 설립을 위해 도쿄에 건너가 활동한 내용도 나오

고 평의원들에게 여자전문학교 설립이 실현되도록 진력해 줄 것을 부탁하는 등 

자신의 사망 후의 도쿄에서의 설립 로비활동을 오다 교장과 마츠모토 간사에게 

부탁하고 있다. 

재작년 도쿄에 갔다는 시기에 대해서는, 1933년 1월 23일 도쿄의 고지마치구

(麹町区)의 후지미소(富士見荘)에서 열린 후치자와 노에 환영회에 참석한 시기인

지 아니면 같은 해 11월 후치자와가 제국교육회 공로상을 수상한 시기인지 혹은 

두 시기 모두인지 확실한 때는 알 수 없지만 후치자와가 이 해에  도쿄에서 전

문학교 설립을 위해 활동했던 것은 틀림없다. 이때 후치자와는 각계각층의 인사

들에게 여자전문학교 설립에 관한 도움을 호소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때에 

사이토 마코토도 만난 것 같다. 이 해는 사이토 마코토가 일본총리로 있었던 때

였는데, 후치자와는 사이토 총리로부터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 2, 3년 기다리시

게.’라는 조언을 받았다12 고 한다. 

이어서 『숙명 100년』13에서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취의서의 마지막 부분을 

발췌하여 싣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인용5> 

 

 

 

 
11 『숙명100 年』Ⅰ권, 창학100 주년사 편찬위원회, 2008 년5 월22 일, p.219 
12 濱田家에서 본 자료인데 현재 소재 불명. 
13 前掲書 Ⅰ권, p.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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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의서에는 여자전문학교 설립 사업이 후치자와 여사 최후의 염원이었다는 점

과 이정숙 여사와 함께 두 여사의 숙원이었다는 점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다. 

숙명여자대학교가 발간한 『숙명 100년』에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 취의서의 마

지막 부분’이라는 출전까지 밝히며 두 여사의 유업이라고 명기하고 있는 것은 

학교 측도 창립에 관한 후치자와의 공헌과 노력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도 한다. 

 

 

4.  사이토 하루코 전 조선총독 부인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회 

후치자와는 1936년 2월 8일에 노환으로 생애를 마치는데 그 18일 후에 사이

토 마코토는 젊은 장교들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2·26사건의 습격을 받아 총격을 

맞고 사망한다. 그로부터 약 1년 후에 사이토 하루코 여사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위원회’의 위원으로 등장한다. 하루코 여사의 등장은 후치자와가 생전에 남

편 사이토 총독이 추진한 내선융화 정책을 여학교 창립 시부터 줄곧 실천해 왔

고 또한 여자 고등교육기관의 설립을 염원하다 사망한 후치자와의 교육열에 대

한 존경심에서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실현시키고자 하는 일종의 사명감을 띤 등

장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일보 (1937.3.7, 2면)에 의하면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에는 다음과 같

은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 

 

위원장  篠田治策 

위원 林茂樹、丹羽清次郎、渡邊豊日子、柳楽達見、武者錬三、宇佐美勝夫、松山常次

郎、松野瀧野、松本正寛、小林源六、有賀光豊、浅野太三郎、齋藤春子、城後

信吉、関屋貞三郎、朴榮喆、張憲植、韓相龍、金漢奎、金性洙、閔大植 

위원・간사장  小田省吾 

위원・간사  野村盛之助、松本雅太郎、李起奭・金永煥（職員代表）、金縣實・李

淑鍾（業主代表） 

이 외 위원에  成義敬、宋金璇、今井田清徳、児玉秀雄、有吉忠一 

 

일개 사립학교의 창립위원회가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 이왕직장관을 위원

장으로 하고, 전 총독부인을 비롯한 중추원의 참의, 은행의 취체역, 전 총독부 

학무국장 등이 위원으로 들어가 있다. 위원회가 식민지 조선의 정계, 관료, 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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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의 쟁쟁한 멤버들로 구성된 것은 전 총독부인이며 전 총리부인인 하루코 

여사의 진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는 일이라 하겠다. 하루코 여사 본인이 창립위

원이 되어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창립을 전면적으로 지원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

으로 생각된다. 

조선일보(1939.4.21, 2면)에 의하면 같은 해 4월 22일에 총독부 내에서 거행

되는 사이토 전 총독의 동상 제막식에 참석하기 위해 하루코 여사가 20일 오후 

1시 30분에 특급열차 아카쓰키(あかつき)로 경성에 도착했다고 보도됐다. 숙명

여자전문학교 입학식은 같은 날 오전 10시에 열렸기 때문에 입학식에는 참석을 

못한 것 같으나  입학식 날 이틀 후에 동상 제막식이 있다는 것은 제막식을 입

학식 시기에 맞추어 설정하고 조선에 들어온 것이라는 관측고 들고 입학식에는 

참석을 못했으나 입학식 후에 창립위원들과 별도의 만남이 있었지 않았겠나 추

측한다. 

 

 

5.  후치자와 학감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구상에 관한 기사 

후치자와 학감과 이정숙 교장이 숙명여자전문학교의 설립 구상을 갖고 있었다

는 것은 다음 기사에서도 알 수가 있다. 

이 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숙명여전의 탄생은 숙명여고보(淑明女高) 건설의 

공로자인 고 김정숙(故金貞淑) 14  여사와 고 연택야헤(故淵澤野恵) 15  여사로부터 

시작된다.’고 두 여사의 이름이 誤記로 나와 있으나 ‘숙명여고보 건설공로자’라고 

일컫고 있는데 두 여사는 이정숙 교장과 후치자와 학감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숙명여전의 탄생은 이 두 여사로부터 시작됐다는 기사이다. 

또한 ‘후치자와는 임종시에 자신의 퇴직금 1만원을 여자전문학교 창설기금으

로 기부한다는 유언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유언대로 『숙명 100년』16에서

도 1만원이 숙명여전 창업비로 기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1938년 9월에는 숙명여전 설립 인가 신청서가 제출됐고, 같은 해 12월 21일

에 설립 인가가 결정되어 이듬해 1939년 4월 1일에 숙명여자전문학교는 가정과

(40명), 기예과(40명), 전수과(50명)의 3개 학과(신입생 130명)로 개교했다. 

 

 
14 고 이정숙(故李貞淑)의 오자. 
15 고 연택능혜(故淵澤能恵)의 오자. 
16 前掲書Ⅰ권,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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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6>  

조선일보 

(1938.1.1,  

3면) 

 

 

 

 

 

 

 

 

 

 

 

 

 

 

 

 

 

 

 

 

 

6.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자금 확보 경위에 관해서 

당시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자금에 관한 주된 신문보도 및 『숙명 100년』에 

실려 있는 기록들을 시간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매일신보(1937.3.7, 3면)에 의하면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위원들이 6일날 장

곡천정(長谷川町) 은행 집회소에 모여 발기회를 열고 다음과 같은 구체안을 토

의하였다 한다. 학교 설립비로 드는 20만원에 대하여 숙명재단으로부터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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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부교장으로 있던 고 등택가(藤澤家)17로부터 1만원의 기

부를 각각 얻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하여는 총독부의 보조를 비롯하여 각 방면

의 찬조를 받고 매년의 경상비는 동 재단으로부터 1만 5천원의 보충이 있으리

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 조선일보(1938.4.14, 2면)에 의하면 ‘교사 건축비인 임시비35만원 중 25만원

은 일반유지의 기부를 받기로 하고 기부 모집 인가를 당국에 신청하였는 바 시

국 관계로 인가되지 않아 당초의 금춘 개교 계획은 전연이 되어… …  그 대책

을 강구하는 한편 당국과 절충한 결과 기부금 모집액을 25만원에서 15만원으

로 줄여 기부금 모집인가 재신청을 하였다.’고 한다. 

* 조선일보(1938.4.24, 2면)에 의하면 이왕 전하와 이왕비 전하가 전날에 숙명과 

진명의 양 고등여학교를 방문했다고 한다. 

* 동아일보(1938.5.13)에 의하면 이왕 전하가 숙명여전 기금으로 시가 20만원

의 산림 (경성부 종암정 산야 48町6段8畝)을 하사했다고 한다. 

* 조선일보(1938.5.14, 2면)에 의하면 이왕 전하가 지난달 숙명고등여학교 방문

시 숙명여자전문학교 설립 계획을 듣고 조선의 여자 교육을 위한 가장 적절한 

계획이라고 칭찬을 내리고 여자전문학교 설립 기본 자산으로 경성부 종암정에 

있는 산야 48町6段8畝를 하사하라는 분부가 있어 이항구 이왕직차관으로부터 

오다 쇼고(小田省吾) 교장에게 전달이 있었다고 한다.  

* 조선일보 (1938.5.18, 2면)에 의하면 숙명여전 기부금 모집원이 수 일 전에 당

국으로부터 정식으로 허가 지령이 내렸다고 한다. 자세한 내용은 교사 건축과 

그 외 시설 등의 임시비로 35만원이 필요한데 이 중에 20만원은 숙명고등여학

교가 내고, 나머지 15만원에 대해서는 총독부로부터 허가받은 기부금을 임시

비에 충당하고, 경영비(경상비)는 숙명고등여학교의 기본 자산에서 나오는 수

입으로 충당한다는 기사. 

* 조선일보(1938.6.11, 2면)에 의하면 이왕 전하가 다시 효창원 일부(청엽정 2정

목 산2번지의 1호 효창공원의 일부)의 산야 6568평18을 교사 대지로 대하한다

는 분부가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시노다 하루사쿠(篠田治策) 창립위원장은 

감격하여 창립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이곳에 건축비 50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3층 건물 양옥의 교사를 신축하기로 결정하고 올 가을에 착공해 내년 4월까지 

완성할 예정이라 한다. 

 
17 고 연택가(淵澤家)의 오자. 
18 ｢財団法人淑明学園事業概況｣（1939.4）에는 6,652 평으로 기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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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1939.2.26, 2면)에 의하면 ‘개교 앞둔 숙명여전’이라는 제목으로 신

축 교사 부근의 국유지 1500평의 임야를 더 얻어 기숙사 신축 공사까지 진행

하고 있다고 한다. 

* 『숙명 100년』19에 의하면 ‘이왕 전하로부터 하사된 종암정의 산야 48町6段8

畝를 매각하기 위해 조선 식산은행과 한성은행에 시가 감정을 의뢰했는데, 감

정가가 각각 31만원과 17만원으로 나왔다. 매입자를 찾던 중 일본의 자본가인 

다카바야시 효에(高林兵衛)와 1938년 6월 23일에 28만 5천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잔금 미납으로 인해 1939년 4월 19일부로 사이토 히사타로(齋藤

久太郎)가 경영하는 황해 농업주식회사로 매입자 명의를 변경했다. 이 매각 후

에 창업비 545,800원20으로 부입 매지 및 정지(整地), 교사 건축 및 기타 창업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또한 이 책에는 ‘이 외에도 미츠이(三井) 물산이 아사히(旭)정(현 서울 중구 회

현동)에 있는 사무소의 기지(基址)와 1,084.30㎡(328평)의 건물을 숙명학원에 

영구 기부했다.21’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위와 같은 경위를 거쳐 창업 비용은 

최종적으로 667,176.50원에 달했다. 참고로 『숙명 100년』에 기재되어 있는 숙

명여자전문학교 창업비 수지 결산과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 찬조원 명단을 실어 

둔다. 

 

<인용7> 

(前掲書Ⅰ권,  

p.241) 

 

 

 

 

 

 

 

 
19 前掲書 Ⅰ권, p.233 
20 前掲書 Ⅰ권, p.233 
21 前掲書 Ⅰ권, p.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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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8> (前掲書Ⅰ권, p.225-226) 

 

일본과 조선에서의 찬조자 수는 총 79명이며, 그 중 조선인의 이름이 23명, 

일본인의 이름이 56명이다. 일본인의 이름이 조선인보다 2배 이상 많은데 이에 

대해 『숙명 100년』에서는 ‘이처럼 일본 찬조원을 확보하는 데는 기부금 모집을 

처음 추진한 후치자와 학감의 영향이 컸던 듯하다.22’라며 후치자와의 공헌을 인

 
22 前掲書 Ⅰ권, p.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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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코멘트를 달고 있다. 

기부금 총액은 120,967.19원으로 나와 있지만 찬조자 각자의 기부금액은 공

개되지 않아 각자의 정확한 기부금액은 알 수 없다. 기부금 총액을 총 찬조자수

로 나누면 1인당 평균 기부액이 1531.23원으로 되는데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1억원에 가까이 되는 금액이므로 결코 소액이 아닌 큰 금액이라 하겠다. 

일본인과 조선인의 기부금액를 단순히 찬조자수로 나누어 추산하면 일본인 기

부금이 85,749원이고 조선인 기부금이 35,218원이 된다. 정확성이 결여된 단순 

추산액이지만 일본인의 추산 찬조금액은 후치자와의 기부금 1만원을 포함시키면 

95,749원으로 총 창업비 667,176.50원의 14.4%23를 차지하게 된다. 

 

 

7. 나가기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자금은 이왕 전하로부터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불가능

한 일이었다. 그러나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 구상을 한 자는 지금까지의 고찰에

서 보면 후치자와 학감이라 하겠다. 후치자와는 숙명여자전문학교 창립을 위해 

조선총독, 이왕직차관, 경성제대 총장들과도 협의를 하고, 경성과 도쿄를 왔다갔

다하며 일본 총리와 관계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자신도 사망하기 전에 유언 기

부를 하고 평의원들에게 뒤를 부탁하고 사망한 숙명학원의 이사(지금의 이사장)

이며 학감이었다. 

후치자와의 여전 창립 구상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이에 공감한 하루코 총리

부인의 진력으로 정・관・재・교육계의 쟁쟁한 인사들로 구성된 창립위원회를 

발족시킬 수 있었고, 이들의 인맥으로 일본과 조선의 각계각층에서 찬조자가 나

왔다 할 수 있겠다. 

여전 창립에 관한 후치자와의 공헌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할 수 있겠고 

후치자와 없이는 전문학교가 구상도 계획도 창립도 매우 어려웠을 것이며 이왕 

전하로부터의 지원도 정치적 힘이 필요했던 시기인만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

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여성 교육과 숙명학원에 대한 후치자와의 공헌이 정당하게 평가되

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23 前掲姜奉植「淵澤能恵と淑明女子専門学校創立について」에서 誤추산37 %를 14.4%로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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